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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는 미국인 부부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1980년 대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부부는 38%이었느데 2000년 대의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31%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80년 대에  15%이었던 것이 2000년 대에는 17%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해야할 결혼이 왜 이렇게 행복도를 잃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날 처럼 모든 문명의 이기가 최첨단을 자랑하고 남녀 평등의 윈칙이 이렇게 까지 강조되고 시행 된 적이 일찍이 없었는데 결혼을 한 부부의 행복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두두러지게 만연되고 있는 현상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매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어려운 학위를 따고 고등고시 등 난관을 통과하여 전문인이 된 여성들 중 독신들이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교육 정도가 높을 수록 결혼을 않거나 하지 못하는 여성이 많은 현상은 한인 사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흑인 사회나 라틴계 사화와 아시아 제국이 공통적으로 격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의 지도하에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불가리아 출신의 여학생이 자기의 결석이유를 설명하면서 동거 남자와 헤어지는 불상사로 인하여 지난 주에 결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한 그녀의  한탄 섞인 말이 여성 독신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똑똑하고 의견을 말하는 여자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모든 부부는 결혼 초기에는 거의 모두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고 함께 살림도 장만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던 아내에 대한 증오감이 강해져서 아내를 멀리 하고 싶은 심정을 해학한 조크가 생각납니다. 한 남자가 과속으로 고속 도로를 달리다가 고속 순찰대에 잡혔습니다.  과속 운전자를 정지시킨 고속 순찰대원이 과속 운전자에게 닥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속으로 달렸음을 아시지요?  내가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서 말하는데 왜 과속했는지 그럴 듯한  설명을 하면 그냥 보내드리겠오.” 그러자 과속 운전자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실은 제 아내가 고속순찰대와 눈이 맞아서 며칠 전에 출가를 했습니다.  고속 순찰대가 뒤딸아 오는 모습을 뒷 거울로 보면서 나는 고속 순찰대원이 제 아내를 다시 나에게 데려오는줄로 알았습니다.”  파안 대소를 한 고속 순찰대는 그 과속 운전사를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쌍의 중년과 노년 층의 관광객들이 성지를 관광했습니다. 그러든 중에 한 노인 여자가 심장마비를 이르켜서 사망했습니다. 곧 이어 이스라엘에 있는 장례사 직원이 서거한 여자의 남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부인을 이곳 성지에 매장하시면 $400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신을 미국으로 운송하여 미국에 매장을 하려면 $4000의 장례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잃은 남편는 아내의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 10배나 장례비가 더 드는 장례를 치르시려 하십니까? 이곳 성지에 매장하시면 비용도 적게 들고 편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장례사의 말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제 아내를 성지에 매장했다가 그녀가 부활을 할까 두려워서 입니다.” 고 말했다는 웃으개 이야기 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함께 사이 좋게 늙어가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국내나 외국을 관광하면서 가끔 언쟁을 하는 노 부부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관광객들은 다정한 모습입니다. 제2 또는 제 3의 하니문 여행이 연령에 관계없이 부부의 정을 돈독히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면서 그런 부부는 오래 오래 장수하시기를 빌어드리고 싶어집니다.  결혼한 모든 부부는 상호 존중과 사랑으로 끈끈 해지는 부부애를 바탕으로 해서 변함 없이 행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끝
